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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태어나면 죽는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순 없다. 모두 원래 이런 것이라 덤덤하게 알고 있음에
도, 막상 죽음이 다가온다면, 무섭고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어떠한 인생은 죽음이 빨리 찾아
올 것이고, 어떤 인생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 안에서 우리는 살아온 날을, 앞으로 살아갈 날을 후회하며 살아왔고, 살아갈 것
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어쩌면 없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찬란
한 오늘을 살아가며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할 수 있다.
 두려움에, 두렵다는 이유로 선택을 망설이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연출의도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그 과정을 카메라를 인물들과 거리를 두어 담담하
게 그려내어 그 속에서 느껴지는 세밀하고 작은 감정의 부분과 변화를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 
싶다.

로그라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참 간호사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죽기 직전의 환자를 만난다.

주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캐릭터 설정

간호사 (20대/여) : 신참 간호사이다. 누군가와 다툰 어느날, 죽기 직전의 환자를 만나며 생각
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환자 (20대/남) : 이른 나이에 병을 얻어 몸이 쇠약해져 죽기 직전의 상황이다. 병실 침대에 
누워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다.



opening. 병실 / 밤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 어린아이.
병실 문 밖 의자에 앉은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이며, 그때 병실에서 들려오는 곡소리.
여전히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인다.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아이 앞에 서 울며 아이를 안는다.
아이의 표정은 어딘가 두려워 울기 직전이다.

S#1 병원 옆 골목 / 오전

흐린 날씨. 어린아이는 자라 간호사가 됐다. (아이의 얼굴이 보인 후, 바로 간호사의 얼굴이 
보인다)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는 간호사. 어딘가 급해 보인다.

간호사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그렇게 통화를 이어가던 중, 손목 시계를 본다.
바로 통화를 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간호사.

S#2 병실 앞 복도 / 오전

병실 앞 복도. 불을 환하게 켜져있다.
간호사 옆엔 선임 간호사가 있다.
선임 간호사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지침을 알려준다.
고개를 까딱하며 돌아가는 선임. 간호사는 허리 굽혀 인사한다.
선임 간호사는 복도를 나오고, 간호사는 떠나는 그를 바라보다 병실을 쳐다본다.

S#3 병실 / 오전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병실 안은 커튼이 쳐져 있고, 밖은 보이지 않는다.
병실엔 침대 하나가 놓여있고, 침대엔 환자가 누워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진료서를 들고 침대 옆으로 온다.
이들의 투샷이 거리를 두고 보인다.
환자는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쳐다보다 다시 고개를 돌려 정면을 바라본다.
간호사는 묵묵히 환자를 쳐다본다.
환자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쳐다본다.
간호사도 환자의 시선을 따라 창문을 바라본다.



커튼 쳐진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
환자의 표정은 우울해 보인다.
그 뒤엔 여전히 간호사가 서 있다.
간호사는 창문을 쳐다보던 시선을 환자에게로 옮긴다.

S#4 병원 옆 골목 / 오후

흐릿한 날씨 뒤로, 비가 오기 시작한다.
간호사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비를 가만히 바라본다.
롱샷으로 비춰진다.

S#5 병실 / 오전

씬3과 동일 시점.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간호사는 그 옆에 서 있다.

환자          자꾸 떠올라요

간호사가 환자를 쳐다본다.

환자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네요.

약간의 정적이 흐른다.

환자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내일도 계속 생각나겠죠

간호사는 조용히 환자의 말을 듣기만 한다.
환자가 고개를 돌려 커튼 쳐진 창문을 바라본다.

환자          (말을 돌리며) 날씨는 어때요?

간호사        좀 흐리네요

환자          비가 오겠죠?

간호사        네, 아마도..

간호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



S#6 병원 뒤 골목 / 오후

비를 바라보는 간호사가 롱샷으로 보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간호사.

S#7 병실 / 오후

환자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옆에 서 있다.
둘 사이 정적과 함께 창문에서 들리는 비 맞는 소리만 들린다.
환자는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린다.

환자          비가 오나요?

간호사        네, 흐리더니.. 비가 오네요.

환자는 무표정으로 창문을 바라본다.
그러더니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는다.

환자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맑은 날을 기대해도 비가 온다는게.

화면 점점 암전.
병실 안에서 들리던 환자감시장치의 소리는 점점 빨라진다.
마침내 들리는 삐- 소리.

S#8 병실 밖 복도 / 밤

길게 지속되던 삐- 소리는 점점 안정적으로 바뀌어간다.
병실 밖에는 간호사와 선임 간호사가 서 있다.

선임 간호사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는데, 몸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알겠죠?

간호사        네..

선임 간호사가 간호사 옆으로 지나간다.
간호사는 문 앞에 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간호사.



간호사는 고개를 돌린다.
복도 의자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보인다.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는 어릴 적 자신.
간호사의 두려워하는 표정.
간호사는 손잡이에서 손을 뗀다.

S#9 복도 의자 / 밤

간호사는 복도 의자에 앉아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다.
그때, 선임 간호사가 앞을 지나간다.

선임 간호사   퇴근 안해요?

간호사        아, 네..

선임 간호사   걱정되서 그래요? 

간호사는 아무 대답이 없다.
고개를 내리는 간호사.

선임 간호사   괜찮아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간호사        환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선임 간호사   글쎄요, 저는 모르죠.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선임 간호사를 쳐다본다.

선임 간호사   근데 바뀌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저는 믿어요. 너무 맘조리진 마시고..

선임 간호사는 복도를 쭉 걸어간다.
간호사는 복도 의자에 앉아있다.

S#10 병실 밖 복도 / 밤

간호사는 병실 앞에 서 있다.
간호사가 고개를 돌리자,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보인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다가와 어린아이를 안으며 운다.
어린아이는 간호사를 쳐다보고, 눈이 마주친다.
간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는다.
문을 여는 간호사.

S#11 병실 / 밤

병실 안은 캄캄하다.
환자는 병실 침대에 조용히 앉아있다.
환자의 시선은 창문을 향한다.
간호사는 환자 옆에 선다.

환자          날씨는 어때요?

간호사        비가 오네요

환자          내일도 비가 오겠죠.

간호사        네, 그럴거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환자가 간호사를 쳐다본다

간호사        흐리겠지만, 맑을 거라고 믿는거에요. 아주 맑고 화창하게. 그냥.. 그렇게 믿는
              거에요.

S#12  병원 옆 골목 / 오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간호사
날씨는 전날과 달리 화창하다.

간호사        아니 그냥, 전화해봤어.

화면엔 바람 소리, 화창한 풍경이 보인다.
전화 소리는 들리지 않고, 화면 점점 하얘진다.

엔딩 크레딧


